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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마그레브 3국1)인 알제리·모로코·튀니지는 아프리카와 유럽 및 중동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특히 튀니지는 천만 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3/4 정도의 면적을 가진 북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튀니지 시디브지드(Sidi Bouzid) 한 청년의 분신자살로 
촉발되었던 재스민 혁명은 인근 국가는 물론 아랍 지역의 민주화 열풍을 가져왔다. 일명 ‘아랍의 봄’

이라 일컬어지는 시민혁명 결과 튀니지에서는 1987년부터 장기 집권하던 벤 알리 대통령이 2011년  
1월 사우디로 추방당하였으며 리비아·이집트·예멘에서는 장기 집권하던 독재정권이 물러났다. 

당시 시민혁명 운동은 높은 실업률, 특히 고학력자들의 높은 청년 실업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Champante and Chor 2012). 이 지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경제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마그레브 3국은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높은 비율의 정부 지출이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1)  마그레브란 아랍어로 해가 지는 서쪽을 의미(김시경 2003:116). 통상적으로 마그레브 국가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및 모리타니 국가를 포함한 5개국이나  프랑스권 사용국가가 아닌 리비아 및 경제규모가 미약한 
모리타니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마그레브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고찰 및 공적개발원조의 시사점

김창건 (KOICA 중장기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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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기존 마그레브 지역의 경제현안과 관련된 연구는 마그레브 국가들의 경제구조나 통상현황에 대한 
연구(김시경 2003) 및 튀니지의 경제현황에 대한 연구가 있다(김중관 2007). 그러나 마그레브 지역의 
노동시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의 노동시장을 조사한 연구가 유일하다(한바란 외 2011). 이에 
본고에서는 마그레브 3개국의 노동시장 현황과 다양한 고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 고찰 및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통계자료와 현지 조사 및 
현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부분의 사실을 뒷받침할 것이다.2)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3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마그레브 3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마그레브 
3개국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관찰해 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마그레브 3개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고용정책을 고찰해 봄으로서 이 지역 노동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개발도상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마그레브 3개국 경제 발전과정 

2012년 말 기준 알제리, 모로코 및 튀니지 3개국의 경제규모는 아프리카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인당 GDP는 알제리 5,287불, 튀니지 4,155불, 모로코 2,946불로 아프리카 평균 일인당 
GDP 1,883불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세계은행 국가 분류기준에 따르면 모로코를 제외한 알제리와 
튀니지는 상위 중립국가로 구분된다. 3개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국가들로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고 사회 문화적으로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 경제발전 
과정은 서로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리비아 다음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이다. 이와 달리 천연자원이 부족한 모로코와 튀니지는 일찍이 산업화 
및 시장개방정책을 취해 왔으며, 자국인들이 인근 산유국에서 벌어들인 해외 송금액 및 국제사회의 
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  그러나 이 지역 노동시장의 연구에 가장 큰 제약요소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 않는다는 점, 
존재하는 통계에 대해서도 외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점, 시일 지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한바란 외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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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발전 과정 : 1960년대 ∼ 2000년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의 경제성장 모형은 강력한 국가의 주도하에 경제 인프라 
구축 및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이었다(세계은행 2013b:91). 산유국인 알제리는 오일 수출로 축적된 
부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모로코와 튀니지는 해외 송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 인프라 구축, 
교육 및 병원 등 많은 공공자본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와 1970년대 GDP 성장률은 모로코를 제외하고 3%대3)를 
보여주고 있으며,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 투자도 상당 부문 이루어졌다. 하지만 알제리와 모로코의 총 
요소생산성은 이러한 투자에 비해 마이너스를 기록해 투입되는 자본이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자원이 풍부한 알제리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고 그 여파는 1990년대까지 이어져 물적자본의 투자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해 
감소했다. 자원이 부족한 모로코와 튀니지도 오일 쇼크의 영향이 알제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였어도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의 투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거시경제의 충격으로 모로코와 튀니지는 과감한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북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찍이 해외수출로 눈을 돌리는 시장개방 정책 및 산업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세계은행 2013b:92).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2의 오일 붐 영향으로 GDP 성장률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의 투자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표 1> GDP, 물적자본, 인적자본 및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

(단위: %)  

국가 시기 GDP 물적자본 인적자본 총 요소 생산성

알제리

1960년대 3.0 1.4 0.6 2.1

1970년대 2.7 5.3 1.1 -0.1

1980년대 -1.3 0.3 0.7 -2.3

1990년대 -3.1 -1.0 0.6 -2.5

2000년대 0.2 -0.3 0.4 0.2

모로코

1960년대 2.2 1.8 -3.2 3.5

1970년대 1.0 4.3 0.8 -1.2

1980년대 0.8 0.4 0.4 0.0

1990년대 -0.3 0.2 0.3 -0.9

2000년대 3.0 0.8 0.3 1.8

3)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1960년대 GDP 증가율은 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세계은행 
2013b: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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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기 GDP 물적자본 인적자본 총 요소 생산성

튀니지

1960년대 3.4 4.6 0.9 1.0

1970년대 2.8 2.4 1.5 0.9

1980년대 0.4 0.7 0.4 -0.7

1990년대 2.0 0.3 0.5 1.2

2000년대 2.5 0.6 0.5 1.5

주: GDP,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 증가율은 근로자 일인당 기준. 

출처: World Bank(2013b:109).

<그림 1>은 1976년부터 2012년까지 천연자원 수출, 해외송금 및 해외원조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알제리는 천연자원의 수출 가격 변동으로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변동하여 1차 오일 붐(1970년대 중후반) 및 2차 오일 붐(2003년∼2005년) 
시기에는 비중이 40%를 상회 하였다.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모로코와 튀니지도 오일 
붐에 힘입어 해외로 이주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해외송금과 국제사회의 원조 비중이 꾸준하게 GDP
의 10%를 상회 했다. 결국 이런 불로소득(unearned income)으로 인한 국가주도의 발전이 3장에서 
설명될 노동시장 문제의 “원죄(the original sin)”를 제공하였다(Malik and Awadallah 2013:297). 

<그림 1> 천연자원, 해외송금, 원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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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스민 혁명 이후 거시경제 변화 

아랍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다(Malik and Awadallah 2013: 299). 
마그레브 국가 간의 교역은 10%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재스민 혁명의 여파는 튀니지에 국한되었다. 
튀니지의 실질 GDP는 2011년 1.9%의 감소하였지만 2012년에는 3.7%로 회복하였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부분4)에서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스민 혁명이후 임시정부의 선심성 지출5)이 
크게 늘면서 2012년에는 총 부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관광산업은 GDP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4%
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재스민 혁명은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2011년 튀니지의 
관광객 수는 2010년에 비해 33% 감소하였지만 모로코는 튀니지 관광객의 이탈을 흡수하여 2010년에 
비해 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표 2> 3개국 주요 거시 경제 지표: 2009년∼2012년 

(단위: %)

국가 구 분 2009 2010 2011 2012

튀니지

실질 GDP 성장률 3.1 2.9 -1.9 3.7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4.4 3.5 5.6

경상수지(GDP 비중) -2.8 -4.8 -7.4 -8.2

무역수지(GDP 비중) -8.5 -7.6 10.5 -10.0

총 부채(GDP 비중) 49.3 48.6 48.1 51.7

출처: AfDB, Socio-Economic Database 2014.   

III. 마그레브 3개국 노동시장 현황

아랍 경제의 미래는 노동시장의 향방에 달려 있을 만큼 노동시장은 매우 중요하다(Yousef 2004:102).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은 <그림 2>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튀니지의 청년 실업률은 2012년 29.3%로 세계 
평균인 12.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알제리의 15~24세 여성 실업률은 36%
로 전 세계 평균인 12.8%의 세 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재스민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높은 청년 실업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4)  2012년 유럽지역이 수출량의 76%, 전체 수입량의 71%를 차지. 프랑스가 유럽 수출 37%, 수입 26%를 차지한다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Tunisia Foreign Trade 2012).

5)  2011년 6월 임시정부는 경제하부구조가 열악한 내륙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11% 늘린다고 발표. 
또한 공공기관에 2만 명의 일자리 창출 및 AMAL(추후 4장에서 설명)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을 발표하였다(AfDB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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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2012년 3개국 실업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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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체는 25세 이상.

출처: ILO, Key Indicators of Labor Market, 8th Edition. 

1. 높은 청년 실업의 원인 

1) 인구학적인 요인

앞의 제2장에서 설명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물적 자본 투자의 증가는 학교, 병원 등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개선된 의료부분의 사회 인프라는 국민보건의 향상으로 
이어져 유아 사망률 감소와 1960년대 여성 한명 당 7명이라는 높은 출산율로 2%를 넘는 인구증가율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는 1990년대 경제활동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증가를 
가져와 15세~24세 사이 ‘청년팽창(youth bulge)’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인구학적 배당(demographic dividend)효과를 잘 활용하여 일인당 소득 증가, 저축 및 
투자로 연계되어 1970년대의 ‘아시아의 기적‘을 가져온 반면 이 지역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해 높은 실업률6)을 초래한 것이다(Keller and Nabli 2002:6, Bloom and Canning 2004:21).  

1990년대 이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3명 이하로 줄면서 인구증가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기인한다. 하지만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15세~24세 여성의 경우 평균 20% 정도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특히 2012년 알제리의 15세~2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0%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개국 전체 인구에서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잠재적인 경제활동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결국 
경제의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6)  북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1990년대 연 평균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3.0%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3.2%와 유사하지만 이 지역 연 평균 GDP 성장률은 3.6%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의 연 평균 GDP 
성장률은 7.6%에 달한다(Keller and Nabli 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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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증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단위: %)

인구증가율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율*

남자 여자

‘60~90 ‘91~12 ‘90~00 ‘01~12 1990 2012 1990 2012

알제리 2.9 1.8 3.9 2.5 54.8 47.3 10.8 9.6

모로코 2.3 1.3 2.2 1.6 41.5 33.3 27.7 27.8

튀니지 2.2 1.3 2.7 1.7 56.3 42.0 26.4 20.3

세계 1.9 1.3 1.7 1.4 67.3 55.6 51.0 39.1

주: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에서 24세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2) 교육시스템  

알제리는 1979년 GDP의 7.2%를 인적자본에 투자했고, 과거 40년 동안 마그레브 3개국은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인적자본에 많은 투자를 했다(세계은행 2008:11). 이런 양적 투자는 학교 등록률 및 
학력 수준별 성별 동등지수(gender parity index)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그림 3> 참조).  
1970년대 오일 수출은 교육비에 집중적인 투자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일이 나지 않는 나라도 해외송금 
및 해외원조의 증가로 국가의 수입이 증가 되고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 증가하는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랍지역의 과잉교육(over-educated Arab)’ 현상으로

(Pissarides 1993:18) 학교 졸업장은 공공부문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관문으로만 취급되었다

(Yousef 2004:103).

하지만 국가의 인위적인 고용 정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각 국은 
경제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 정부기관 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마지막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employer of last resort)은 끝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시장수요에 맞는 기술을 가르치기 보다는 공공부문 취직에 맞춰져 있었다

(Subrahmanyam and Castel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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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교 등록률(2012년) 및 성별 동등지수(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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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등 및 고등교육은 총 등록률 기준.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그리고 이러한 양적인 인적자원의 투자 증가는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학교의 
커리큘럼이 문제해결 능력보다는 암기식 교육(on rote learning)에 집중되어 학생들이 치르는 국제 
시험기준인 TIMSS7) 및 PISA8)의 성적이 세계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세계은행 2013b:170). 

3) 숙련 불일치(Skill Mismatch) 

2007년 제조업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노동력(inadequately educated 
workforce)이 회사 성장의 중요 장애요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알제리는 37%, 모로코는 31%에 이른다. 
9)이런 응답률은 세계 평균치인 28%보다 높은 수치이고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세계은행 
2013b:172). 또한 같은 설문조사 가운데 회사에서 훈련(training)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보충해 준다고 
답한 경우도 알제리는 17%, 모로코는 25%에 그쳐 세계 평균치인 3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률은 학력과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여준다. 튀니지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실업률은 더 높다. 이런 숙련 불일치는 교육과정이 민간부문의 수요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체들은 이공계 졸업생을 선호하는데 이 지역 대학생들의 전공비율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분야가 이공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세계은행 2008:20).  

7)  TIMSS(Trends in Mathematical and Science Study)는 8학년 대상의 수학 및 과학 시험성적으로 2007년 아주 낮은 
성적(<400)층의 비율이 국제평균 25%인데 비해 알제리와 모로코의  경우는 59%, 튀니지는 39%를 차지한다.  

8)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15세의 학생들 대상의 시험으로 역시 국제평균치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다. 

9) www.enterprisesurveys.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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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튀니지 학력별 실업률 비교 

(단위: %)

2005 2007 2009 2011(5월)

無교육 6.3 4.4 6.1 8.0

초등교육 14.3 11.5 10.4 12.4

중등교육 13.3 13.5 14.0 20.6

고등교육 14.0 18.2 21.9 29.2

출처: Boughzala(2013).

2.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

1) 공공부문  

앞에서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노동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아랍 국가의 경제발전은 전형적인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이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정부 산하 공기업이 자원을 발굴하고 채취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축적된 부를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려 나갔다. 그리고 민간부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가의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되었다(Said 2001:3). 

특히 이런 현상은 오일 생산 국가일수록 심하였다. 알제리는 1990년대 초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57%를 차지하였으며 모로코와 
튀니지도 20%를 넘었다(Said 2001:5). 특히 고학력자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였는데 
민간부문의 일자리 부족, 평생직장 및 관대한 혜택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세계은행 2004:95). 한편 
알제리 여성은 전체 근로자의 85%가 공공부문에 종사하였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에 비하여 성차별이 심하지 않고 산후 휴가 등 근무조건이 양호한 
수준이었다. 2011년 알제리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40%로 줄었고 모로코도 그 비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튀니지는 여전히 20%의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세계은행 2013b:148). 

최근 북아프리카, 중동, 코카서스(Caucasus)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고용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고용은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일으켜 민간부문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실업률 감소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인위적으로 정부가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 재정에 부담만 초래하고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ehar and Mok 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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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는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앙정부의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3개국은 2000년대에 비하여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앙정부의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알제리는 
중앙정부 지출이 전체 GDP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중앙정부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임금(GDP 비중) 지출(GDP비중)

2000 2012 2000 2012

알제리 7.0 12.3 28.6 45.2

모로코 10.7 10.9 29.1 35.2

튀니지 10.5 12.5 25.2 31.3

출처: AfDB, Socio-Economic Database 2014.   

2)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의 활성화 

위에서 언급한 비대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발달을 저해하였으며 취직하지 못한 청년들은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 참여하게 된다. 북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전형적인 한 국가를 예로 들면 
경제활동의 1/3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으며 전체 노동력의 67%가 의료보험이나 연금혜택이 없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세계은행 2013a:5). 

<그림 4>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9%에 불과한 반면 모로코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80%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런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제 같은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큰 비중의 비공식 경제는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이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의 출현을 저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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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공식 경제활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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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은행(2011).

한편 세계은행이 2014년 발표한 사업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보고서10)에 의하면 세계 189
개 국가 중 알제리는 153위로 최하위권 그룹에 속한다. 청산 절차 및 투자자 보호 항목을 제외하고 
재산권 등록, 세금 납부 및 창업 등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권에 속하고 있어 이런 비즈니스 
환경도 민간부문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모로코와 튀니지는 각각 87위, 51
위로 알제리보다는 비즈니스 환경이 용이한 편이다. 같은 보고서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알제리는 
창업환경도 모로코 및 튀니지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이다. 근로자 천 명당 신규 사업체 등록 건수도 0.53
을 기록해 모로코와 튀니지의 1.26 및 1.52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마그레브 3개국 노동시장정책11) 및 사례

앞 장에서는 1960~1990년까지 인구 증가로 인한 1990년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압박이 
가해지던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인적자본투자의 증가로 인해 고학력 청년층 
증가가 두드러졌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오일 붐이 끝나고 국가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노동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마무리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  

이 지역은 ‘아랍의 봄’ 이후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임금 
상승(알제리 및 모로코), 민간부문 최저임금 향상(알제리, 모로코 및 튀니지), 대학 졸업생을 위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Musette 2013:6). 이번 
장에서는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특징은 청년층의 ‘고용능력(employability)’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10) www.doingbusiness.org 참조.

11)  문헌에서는 노동정책(labor policy), 고용정책(employment policy) 및 노동시장정책(labor market policy)이 
혼용해서 쓰인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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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기불황 혹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대량 해고된 실업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선진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비교된다. 

1. 노동시장정책 개요

노동시장정책은 수동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나누어진다. 수동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상태나 구직상태에서 일시적인 
임금의 대체수단(예를 들면 실업보험, 일시적인 실직 수당)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나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알아보는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로 구직기회를 높이기 위해 수동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Auer 외 2008:69).

본 논문의 연구대상 국가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3개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3개국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쓰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과 대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구직활동을 함에 따라 
이전 직장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Fortuny and Husseini 2010:2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사는 1930년대의 대공황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제대로 
형식을 갖춘 것은 1950년대 후반이다. 이 정책은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구비된 유럽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Auer 외 
2008:31).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적 및 수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적은 고용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빈곤구제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빈곤구제는 개발도상국에서에 유용한 목적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빈곤탈출을 위한 최고의 
보험이고 비공식 경제활동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Auer 외 2008:21).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수단별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이다. 구직자와 고용주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로 일자리 알선, 상담 및 정보교환 등을 
지원해준다. 과거에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민간에게 
위탁되어 운영되는 추세이다. 공공고용서비스는 소외계층 및 장기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민간고용서비스는 주로 현재 취업 중이거나 숙련 근로자 및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자중손실(自重損失, deadweight loss)12)의 단점이 
있다. (Betcherman 2004:4). 

12) 다른 사람에 비해 이런 수단의 도움이 없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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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훈련과 재훈련(training and retraining)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수단으로 고용능력을 높여서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다른 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훈련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강의실 및 직장 내 
훈련(on-the-job-training), 생활기술, 카운슬링 등이 포함될 경우 효과가 더 높다(세계은행 2013b:5). 

셋째, 임금보조(wage subsidy) 수단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보조해주거나 고용주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중손실의 
단점도 있다. 

넷째, 공공 일자리사업(public works)이다. 공공 일자리사업수단은 취로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의 
장점이 있지만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로는 연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다섯째, 창업이다. 스타트업에 재정적인 지원, 코칭 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창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가 정신이 있는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다. 

 다섯 가지 수단 중 고용서비스 및 훈련(재훈련 포함)은 고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고 임금보조, 공공 일자리사업 및 창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정부 재원, 기업체 부담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및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등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Caves 외 2009;24). 덴마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국가에서는 연간 
GDP의 1.5∼1.8%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쓰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예산 지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공적개발원조 
재원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 국제개발기구(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및 독일 국제협력기구(GIZ) 등이 대표적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의 수행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은 
대외원조 자금으로 구성된 세계 신탁기금(global trust fund)이 제안되기도 하였다(Auer, 2008:73). 
아래 <표 6>은 적극적 노동정책의 목적, 수단 및 재원주체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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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리 

목적 수단 재원주체

고용능력
고용서비스 정부

훈련(재훈련) 정부, ODA, 기업체, PPP

일자리 창출

임금보조 정부

공공일자리 정부, ODA

창업 정부, ODA, 기업체, PPP

주: 저자 재구성. 

출처: Cazes 외(2009). 

2. 마그레브 3개국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례

최근 추세는 앞서 설명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각 수단이 별개로 쓰이기보다는 종합적인 패키지 
형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제한된 취업 기회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축소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함양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국가별 사례 

이 지역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모로코와 튀니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도로, 댐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하였다. 모로코는 30년간 국가부흥(Promotion 
Nationale)으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0.6%, 튀니지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7%를 
흡수하는 정책을 펴왔다(세계은행 2004:155).  

3개국 중에서는 튀니지가 1981년 가장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했으며,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기준 GDP의 0.8%13)

를 할애하여 연간 4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세계은행 2013a:130).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임금보조로 단순한 현금지원뿐 아니라 고용서비스, 훈련 및 인턴쉽 등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자세한 세부 정책은 <별첨1>에 요약 되어있다.

튀니지에서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1987년에 도입된 임금보조 수단인 SIVP(Stage 
d’Initiation á la Vie Professionnelle)이다. 대학교(혹은 동등자격)이상 학력소지자가 처음 구직을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150디나(약 미화 100불)의 현금, 사회보험제도 가입 및 직업훈련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약 46,000명이다.  

13)  2011년 OECD 평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은 GDP의 0.6%수준이고 우리나라의 지출은 GDP 대비 0.3% 
수준이다(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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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 혁명 이후 2011년 3월 튀니지 임시정부는 청년 실업층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앞서 언급한 
SIVP에 고용서비스를 추가한 종합 패키지 정책(AMAL, 아랍어로 ‘희망’)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달에 200디나(미화 150불)의 현금제공과 더불어 커리어 카운슬링, 직업훈련, 생활기술훈련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프로그램 실시 후 17만 명이 가입할 정도의 큰 
규모의 지원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사업 기관인 코이카(KOICA)에서는 튀니지의 고용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만 불의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및 고용부(Ministry 
of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산하 고용처(National Agency for Employment and 
Independent Work)의 고용서비스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였다. 튀니지 고용처의 열악한 인트라넷 
환경, 기자재 및 장비의 노후화, ICT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을 시스템 개발 및 기술이전, ICT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이동고용센터 버스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 등의 사업 지원을 하였다. 

모로코도 튀니지와 유사한 임금보조, 훈련 및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GDP의 0.1%를 할애하고 있으며 튀니지와 달리 다수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모로코의 ALEF(Advanced Learning and Employability for a Better Future)
는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가장 크게 운영되는 민간기관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생활기술, 
직업교육, 창업 및 고용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간 수혜자는 270,000명이고 
연간 운영비용은 27.6백만 불에 달한다(Angel-Urdinola 외 2010). ALEF의 재원은 미국 국제개발기구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지원해주고 있다.   

알제리는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액션 플랜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2010년~2014년까지 5년에 걸쳐 350억 디나(미화 약 47억불)의 예산을 배정하여 3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Fortuny and Husseini 2010:25). 알제리는 오일 수출로 축적한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 일자리사업 및 임금보조 정책으로 청년층과 미숙련 구직 대상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튀니지와 모로코와는 다르게 창업을 지원해 주는 정책의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창업지원 
정책도 극히 제한적이다(Achy 2010:23).

2) 창업 관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례  

마그레브 3개국 중 청년층의 창업 부문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는 튀니지이다.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산하 엘가젤라(Elgazala) 
테크노파크14)는 현재 15개 지역별 사이버 파크를 운영하면서 ICT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 
파크는 사무 공간 제공, ICT 인프라 지원 및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말 기준 총 
136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88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4)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위치한 엘가젤라 테크노파크는 1999년 북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테크노파크로 현재 
91개의 다국적기업(Alcatel-Lucent, Microsoft Innovation Center, Ericsson 등)이 입주해 있으며 총 2,172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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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은행은 튀니지 정부와 공동으로 대학졸업생들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새로운 
창업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을 쓰는 대신 비즈니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concurs de memoires)이다.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동안 비즈니스 훈련과 개인 맞춤형 코칭도 
함께 제공된다. 프로그램 시작 이래 튀니지 국립 12개 대학의 3학년생15) 1,702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대학 3학년생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Premand et.al 2012:9). 

선진공여국 사례로는 독일 GIZ를 예로 들 수 있다. 튀니지 제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튜니지아나 
스타트업 팩토리(Tunisiana Startup Factory)의 대학(원)생 및 청년 기업가들의 ICT분야16) 창업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창업 경진대회, 멘토링 및 비즈니스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로 총 1,093,020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GIZ 2013:5). 특이 사항으로는 튜니지아나가 1.2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사업성과에 
따라 GIZ가 지원하는 일종의 매칭 펀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GIZ 2014:5).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2008년부터 
Hewlett Packard(HP)사와 민관협력 방식으로 기업가정신 및 IT 훈련 지원을 지원해줌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 UNIDO-HP 협력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5개국에서 14개의 LIFE(Learning Initiatives for Entrepreneurs) 
훈련센터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튀니지 LIFE프로그램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엘 께프(el Kef), 
까이루안(Kairouan), 캐서린(Kasserine) 및 시디브지드(Sid Bouzid)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3백만 불로 최소 2,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평가 및 시사점    

마그레브 3개국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결과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튀니지의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인 SIVP는 2011년 예산이 57백만 디나(미화 38백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취업률은 
고작 23%에 불과하다(<별첨 1> 참조).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SIVP가 취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고용의 질(고용조건 및 급여)을 향상시키지도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프로그램의 전면 수정을 권고했다(Broecke 2012:20). 또한 재스민 혁명 이후 임시정부가 
실시한 AMAL 프로그램17)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성격이 강해서 고용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18) <별첨 1>에서 볼 수 있듯이 4개 주요 

15) 튀니지의 교육제도는 초등교육(9년), 중등교육(4년) 및 대학교육(3년)로 구성되어 있다.  

16)  튀니지 ICT분야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10차(2002∼2006) 경제개발 기간 동안 20.6% 성장을 
기록했으며 11차(2007∼2011) 경제개발 기간 동안에는 17.5%를 성장했다. 2013년 GDP에서 비중은 7.2%
이다(튀니지 정보통신부 2013년 활동보고서 및 2014년 전망). 

17) 많은 재원이 수반되는 관계로 2014년 현재 이 프로그램은 중단된 상태이다. 

18) 2011년 3월부터 12월 사이 보조금 받은 사람 144,536명에서 6,708명만이 취직했다(세계은행 2013a: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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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취업률은 20% 수준이고 2013년 튀니지의 최저임금은 월 119불 수준19)인데 반해 지급되는 
보조금도 지나치게 관대한 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튀니지에서 15세~24세까지의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60만 명이고 전체 수혜자가 40만 명임을 감안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는 미약한 형편이다.

최근 세계은행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 국가가 운영하는 노동시장정책은 제도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 및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으로 시스템의 단절, 제한적인 행정 역량, 지배구조와 책임의 
부족 및 잘못된 프로그램 디자인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단절의 경우 여러 
부처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2013a:13). 

또한 튀니지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인지도 조사 결과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튀니지 3개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0)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389명 중에 117명(30.1%)만이 창업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책은 가장 오래된 
SIVP(36%),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AMAL(24%), 그리고 창업지원을 위한 Programme 
d’Accompagnement des Promoteurs des Petites Entreprises(PAPPE)의 인지도는 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정책들의 인지도는 10% 미만 수준이다. 

<표 7> 튀니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 분 남자 여자 전체

AMAL 21.1 28.7 24.0

SIVP 37.8 31.9 35.5

CAIP 9.0 4.8 7.4

SCV 10.4 8.0 9.4

CRVA 2.0 4.8 3.1

PC50 6.4 5.3 6.0

PAPPE 13.4 16.5 14.6

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종류별 소개는 별첨 1 참조

출처: 김창건(2014).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2013a). 첫째, 
성과 중심의 민관협력형 프로그램 개발이다. 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맡기되 
취업률을 기초로 한 성과중심의 계약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ICT기술을 접목한 고용서비스를 추천하고 있다. 둘째, 

19) www.doingbusiness.org 참조.

20)  2014년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Sup'Com(Ecole Supérieure des communications de Tunis), ESPRIT(Ecole 
Sup Privée d'Ingénierie et de Technologies) 및 ISET'Com 등 3개 대학(원) 대상으로 'ICT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의지' 설문조사 36개 문항 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인지도와 관련된 두 개 문항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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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의 모니터 및 평가 체계이다. 가장 유효한 정책의 발굴, 모범사례 공유 및 지역 고용기관의 
역량 강화 및 전반적인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기관에 의한 엄격한 기준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기업가 정신의 함양, 직업훈련 및 평생 기술 교육의 강화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일대일 코칭을 통한 창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은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이다. 현존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점검을 통하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V. 맺는말

지금까지 북 아프리카 튀니지를 비롯한 알제리 및 모로코의 노동시장 현황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지역은 1960년대부터 1990
년대까지 인구학적인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늘어난 경제활동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였지만 
중동지역의 오일 붐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면서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마그레브 3개국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짧은 시간에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유럽 지역이나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재원 면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최근 UN 및 산하기구, EU,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프로젝트 등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는 2012년 Post 2015 
MGD 개발 아젠다에서 ‘일자리는 곧 개발을 의미(job means development)’라고 강조하였다(ILO 
2012).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 중점 분야는 교육, 공공행정, 보건, 산업에너지 및 농어촌 개발이다. 교육 
분야에서 2015년까지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 목표는 절대빈곤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일자리 창출, 보편적 초등교육 및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그레브 3개국은 앞의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편적 초등교육 및 양성평등 목표는 이미 달성하였다. 현재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 
고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1차 목적은 질 좋은 교육의 제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에는 개발도상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감안하여 MDG를 대체할 2016년 개발목표에서 고용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도 향후 중동지역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마그레브 3개국은 정부의 재원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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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은 주로 직업훈련센터 설립과 ICT 
역량강화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공적개발 원조의 
성공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ODA의 새로운 성장 동력(engine of growth)을 발굴해야 되는 시점이다. 

첫째, 단순한 하드웨어식 지원 대신 프로그램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원 
건립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좋은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국가정책을 입안하거나 개정 할 수 있는 정책 컨설팅형 원조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하드웨어형 원조 형식이 향후 프로그램형 원조 
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 
정책, 제도 및 법 등과 연계된 활동이 많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ICT 강점을 살려 고용서비스 시스템 및 교육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선진국에 비해 3배∼4배 성장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의 
구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점을 살려 고용서비스의 ICT화 및 교육 콘텐츠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에 따라 대외원조라는 명분도 살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장비 수출 및 현지 시장 
진출의 기반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튀니지와 모로코의 경우처럼 창업 분위기 확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창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간의 선순환 구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청년층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ICT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은 우리나라의 벤처 경험을 현지에 전파 
할 수 있는 유용한 원조방식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창업지원 대책 및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 
확산과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은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은 튀니지 대학(원)생들의 창업의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생 창업의사 및 창업시기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개발도상국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ODA사업은 성장 산업이다. 이곳은 지중해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은 
단순한 하드웨어형 지원이 아닌 프로그램형 지원으로 전환하고, 고용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ICT 
생태계를 활용한 창업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ICT분야 및 창업지원 정책은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ODA의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면 지중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청년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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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튀니지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주요 구성

AMAL

• 임금보조(일자리 찾기, 코칭, 인턴쉽 포함)
• 자격: 대학(동등자격)이상, 첫 구직자, 최소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매월 136불, 최대 12개월, 의료보험 제공
• 고용사무소 매달 갱신
• 2011년 예산: 172백만불/가입자 수: 155,000명

SIVP

• 임금보조(인턴쉽, 직업 기술 훈련 포함)
• 자격: 대학(동등자격)이상, 첫 구직자
• 매월 102불, 최대 24개월, 사회보험, 훈련비용
• 고용주 추가로 최소 매월 102불 지급
• 2011년 예산: 39백만불/가입자 수: 46,000명
• 2010년 취업률: 23.7%

CIDES

• 임금보조(훈련 포함)
• 대학(동등자격)이상, 최소 24개월 실업
• 매월 102불, 최대 12개월, 훈련비용, 고용주 사회보험 부담 경감 
• 채용시 고용주가 추가 102불 지급, 고용주는 680불 지원 받음  
• 2011년 예산: 3.4백만불/가입자 수: 3,000명
• 2010년 취업률: 20.7%

CAIP

• 임금보조(훈련 포함)
• 대학교 이하 학력만 해당
• 매월 102불, 최대 12개월 인턴쉽, 사회보험 포함
• 2011년 예산: 19.1백만불)가입자 수: 40,000명
• 2010년 취업률: 18%

SCV

• 임금보조(자발적 인턴쉽 및 파트타임 공공일자리)
• 대학(동등자격)이상, 첫 구직자
• 매월 136불, 최대 12개월, 사회보험 
• 2011년 예산: 7.5백만불/가입자 수: 8,000명

CRVA

• 임금보조
• 3년 이상 경력 실업자, 폐업이나 구조조정 대상
• 매월 136불, 사회보험, 훈련비용
• 2011년 예산: 700,000불/가입자 수: 1,000명

PC50

• 임금보조
• 대학이상, 첫 구직자, 개발지역내 거주 
• 50%의 임금(최대 1년). 한도액 매월 170불
• 2011년 예산: 300,000불/가입자 수: 500명

PAPPE

• 창업(코칭, 사업계획서, 인턴쉽 포함) 
• 잠재적 창업가 
• 매월 136불(대학 이상), 매월 68불(대학이하)
•최대 12개월 인턴쉽
• 2011년 예산: 2.9백만불/가입자 수: 17,000명

주:  AMAL: Programme de Recherche Active d’Emploi au Profit des Diplomes de I’Enseignement Superieur  
SIVP: Stage d’Initiation á la Vie Professionnelle   
CIDES: Contrat d’Insertion des Diplomes de I’Enseignement Superieur  
CAIP: Contrat d’Adaptation et d’Insertion Professionnelle  
SCV: Service Civil Volontaire  
CRVA: Contrat de Reinsertion dans la Vie Active  
PC50: Prise en Charge par I’Etat d’une Part des Salaires Verses  
PAPPE: Programme d’Accompagnement des Promoteurs des Petites Entreprises

출처: 세계은행(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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